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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어린 시절 형성되는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울 발병에 취약한 성인진입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된 아동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우울을 예측하는 기제에서 
우울경험양식의 하위요인인 의존성과 자기비판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성인진입기 남녀 200명(남 74명, 여 12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애착
불안, 애착회피, 의존성, 자기비판, 우울을 측정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이 관계는 자기비판에 의해 
완전매개되었다. 반면,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의존성의 매개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결과는 높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성인진입기 우울에 
취약하게 하며, 그 과정을 자기비판이 설명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아동
기 애착이 우울경험양식을 통해 성인진입기 우울 발달에 기여하는 기제를 경험적
으로 확인하고 개입표적을 제시하는 실제적 함의가 있다.

주요어 : 애착불안, 애착회피, 우울경험양식, 의존성, 자기비판,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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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세에 해당하는 성인진입기(Arnett, 
Žukauskienė, & Sugimura, 2014)는 개인의 정
체성 확립과 함께 이전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요구
받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 결혼 등 
성인의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는 과도기이다
(Arnett, 2000, 2005). 이 시기는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
하여 정신장애의 발병에 취약하고(Schulenberg 
et al. 2003) 주요우울장애의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다(미국정신의학회, 2015). 성인진
입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영역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발달적 이행을 성공
적으로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Viner & 
Tanner, 2009) 특별히 성인진입기 개인들을 대상
으로 우울의 위험요인과 발병 기제를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우
울 간 관계가 이 시기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되
었으며, 자존감(Riggs & Han, 2009), 지각된 사
회적 지지(Pettit, Roberts, Lewinsohn, Seeley, 
& Yaroslavsky, 2011), 지각된 차별(Miranda, 
Polanco-Roman, Tsypes, & Valderrama, 
2013),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가족 갈등(Roubinov 
& Luecken, 2013) 등이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발달적 관점에서 어린 시절의 심
리적 요인과 성인진입기 우울 간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우울의 대인관계적 위험요인인 애착은 어린 시절
에 형성된 인지-정서적 요인이 개인이 성장함에 따
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발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attachment)은 중요한 타인과 맺는 지속적이
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Bowlby, 1988). 

생애 초기 애착대상인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인 내적작동모델을 통해(Bowlby, 1988; Main, 
Kaplan, & Cassidy, 1985) 우울을 비롯한 정신병
리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안정애착
(secure attachment)을 형성한 영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성인기에도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Simpson & Rholes, 2015).

반면에 주양육자가 비일관적이거나 비반응적으로 
영유아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는 불안정애착
(insecure attachment)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불안정애착은 애착을 안정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애착은 이론에 따라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낯선 상황 실험절차를 사용
한 연구에서는 분리와 재결합 상황에서 보이는 행
동에 따라 영유아의 애착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첫 
번째 유형은 안정형으로, 이들은 애착대상과의 분
리에 슬퍼하지만 재결합 후에는 애착대상에게 접근
해 안전감을 획득하려 하였다. 두 번째로 회피형은 
분리에 관한 분노나 슬픔의 표현 자체를 피하고 재
결합한 양육자를 무시하였다. 다음으로 양가형은 
애착대상과 떨어져 환경 탐색을 거의 하지 않고 
재결합해도 쉽게 안락을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 유
형은 상충되는 전략들이 혼재된 영유아들로 분류
되었다.

그런데 애착에 대한 유형적 접근(Ainsworth et 
al., 1978)은 영유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애착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기 이후의 발
달 시기에 중요한 인지적, 정서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는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설명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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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tt & Homann, 1992),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친밀한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인지적, 정서적 도식
으로 애착을 개념화하는 차원적 접근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Holmes, 2014). 차원적 접근에 따
르면 애착에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라는 두 차원
이 있으며 각 차원이 높을수록 애착이 불안정한 
것으로 본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Fraley, Waller, & Brennan, 2000). 애착불안은 
부정적인 자기표상으로 인해 애착대상에게 버림
받는 것을 걱정하는 차원이며, 애착회피는 부정
적 타인표상으로 인해 애착대상에게 거리감을 두
고 친밀감을 불편해하는 차원이다(Bowlby, 1988; 
Simpson & Rholes, 2015). 높은 애착불안과 연
관된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인지적, 정
서적 도식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하고, 과도한 
재확신 추구 등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빈번
하게 만든다(Lee & Hankin, 2009). 이는 오히려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지지
를 잃게 하고, 결국 우울 위험을 높인다(Shaver, 
Schachner, & Mikulincer, 2005). 높은 애착회피
와 연관된 부정적 타인표상 역시 거절에 대한 기대
와 타인의 애정이 가치 없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이
를 확증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윤현수, 오
경자, 2004; 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키거나(권석만, 
김지영, 2002) 긍정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감소시켜(Lee & Hankin, 
2009) 우울에 취약하게 만든다(Coyne, 1976). 이
와 일치하게 성인진입기 표본에서 애착불안(정주리, 
김은영, 2019; Hankin, Kassel, & Abela, 2005)
과 애착회피(한유경, 신나나, 2019; Zhu, Wang, 
& Chong, 2016)는 각각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낭만적 
관계에서의 성인애착을 측정한 것으로(e.g. 
Cantazaro & Wei, 2010) 우울의 위험요인으로서 
내적작동모델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린 시절의 애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부모와의 
관계나 또래 관계, 낭만적 관계에서의 불안정한 애
착은 사실상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을 반영하기보다
는 우울 발달에 있어 대인관계적 스트레스 사건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성인애착 연구는 표집을 낭만적 관계 내력
이 있는 참가자로 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표본은 
다양한 성인진입기 개인들을 충분히 대표한다고 보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편, 불안정한 애착은 그 자체로 정신병리를 야
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발달경로를 따름으로써 
정신병리에 대한 취약성을 형성하므로(Besser & 
Priel, 2005) 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매개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까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우울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충분히 탐색되지 않은 실정이다. 성인진입기는 성
격 발달이 안정화되는 동시에(Stein, Newcomb, & 
Bentler, 1986) 대인관계 확장이 중요한 발달적 과
업인 시기이므로(Arnett, 2005)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성격특성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에
서 성격요인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두었다.

이러한 성격요인 중 우울경험양식은 개인이 주관
적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심리적 태도이자 우울에 
취약한 성격특성을 뜻한다(Blatt, 1974). 우울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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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개인의 우울 기분이 대인관계와 더 연관되
는지 혹은 자율성이나 죄책감과 더 연관되는지에 
따라 하위요인인 의존성과 자기비판으로 나뉜다
(Blatt, 1974). 의존성은 관계에의 몰두, 돌봄과 사
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 자율성
의 희생과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 개념화되며, 자기
비판은 가혹한 자기검열,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
지 못하거나 비판받는 것에 대한 만성적 공포로 정
의된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 성인
진입기가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임(Wood, Crapnell, Lau, Bennett, 
Lotstein, Ferris, & Kuo, 2018)을 고려하면 개인
이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 우울해지는
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특
히 독립성 추구와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경험이라는 
이행기적 특성(Arnett, 2005)은 의존성과 자기비판
을 탐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존성은 과도한 재확신 추구
와 같은 역기능적 대인관계 행동으로 인해 우울 위
험을 높이며(Cantazaro & Wei, 2010), 자기비판
은 성취와 인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무가치감, 죄책감때문에 우울 
위험을 높인다(Zuroff & Fitzpatrick, 1995). 이와 
일치하게 성인진입기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 모두 
우울을 예측하였다(Mongrain & Leather, 2006).

의존성과 자기비판은 불안정애착과도 연관된다. 
먼저,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몰두하고 과도하게 의존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Cantazaro & 
Wei, 2010; Reis & Greyner, 2002). 또한 자기표
상이 부정적이므로 성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비난을 하거나 중요한 타인의 기대에 맞
추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함으로써 자기비판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Cantazaro & Wei, 2010; Gilbert 
& Procter, 2006). 다음으로 애착회피가 높은 경
우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므로 의존성이 낮을 것
으로 보인다(Cantazaro & Wei, 2010; Reis & 
Greyner, 2002). 또한 부정적 타인표상 때문에 거
절을 내면화하거나 혹은 기대되는 거절로부터 스스
로를 보호하고자 가혹한 자기검열을 함으로써 자기
비판이 높을 수 있다(Cantazaro & Wei, 2010; 
Gilbert & Procter, 2006). 종합하면 어린 시절 형
성된 애착은 성격요인인 우울경험양식을 거쳐 성인
진입기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esser & Priel,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애
착의 하위차원들과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경험양식
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적으며, 특히 아동기 
애착에 대한 지각이 우울경험양식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의 두 차원인 애
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우울경험양식의 하위요
인인 의존성과 자기비판을 매개로 우울을 예측하는 
변별적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높은 애착불안으로 인한 높은 의존성과 높은 자기
비판이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Cantazaro & 
Wei, 2010)이라 기대하였다. 또, 높은 애착회피로 
인한 낮은 의존성은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반
면, 높은 애착회피로 인한 높은 자기비판은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Cantazaro & Wei, 2010)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기 애착에 대한 현재
의 지각을 회고적으로 측정하였다. 아동기 경험에 
대한 성인기의 회고적 보고는 상당한 부정 오류와 
측정 오차를 포함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Hardt 
& Rutter, 2004), 특히 사건 빈도와 날짜를 평가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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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고된다(Henry, B., Moffitt, Caspi, Langley, & 
Silva, 1994). 그러나 애착은 단순한 대인관계적 
사건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보다 전반적인 인지
적, 정서적 도식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있어 회고적 측정이 지니는 제한점에 유
의한다면 몇몇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아동기 양육(Dalton III, Frick-Horbury, & 
Kitzmann, 2006; Kelley, Nair, Rawlings, Cash, 
Steer, & Fals-Stewart, 2005), 역할 반전 부모화
(Katz, Petracca, & Rabinowitz, 2009), 부 애착
(McCormick & Kennedy, 2000)을 회고적으로 측
정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 증상 증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e.g. Burton, 
Stice, Seeley, 2004)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건들 가운데서 개인에게 스트
레스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생애사건만을 측정하
여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가설 1. 애착불안과 우울의 관계는 우울경
험양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애착불
안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 것이다. 또,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

기비판이 높고, 자기비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는 우울경
험양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애착회
피가 높을수록 의존성이 낮고, 의존성이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 또,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
기비판이 높고, 자기비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
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200명(남성 74명, 
여성 126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1.34세(SD=2.1)
였으며, 범위는 18-36세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였다. 학
년의 평균은 1.69(SD=1.09)였다. 또한 모든 연구대
상의 결혼 상태가 미혼으로 보고되어, 한 명을 제
외하고 모두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측정도구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하

기 위해 이현숙(2009)이 개발하고 이현숙과 홍상황
(2010)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타당화한 아
동용 부모애착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부모님처럼 돌봐 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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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고름으로써 회고적으로 응답하게 하였
다. 아동용 부모애착 검사는 총 44 문항으로,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애착
불안척도(23 문항)는 자기가치에 대한 걱정, 자신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경향성
을 측정한다. 애착회피척도(21 문항)는 부모를 신뢰
하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편안하게 느
끼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끼
는 정도를 측정하며, 역채점하게 되어있다. 각 문
항에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점(매우 그렇다)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 범위는 
0-132점이다. 이현숙과 홍상황(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불안에서 .85-.86, 회피에서 .94-.95
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애착불안), 
.98(애착회피)이었다.

우울경험양식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는 우울한 개인의 심리적 경
험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latt 등(1974)이 개발
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경험양식을 측정
하기 위해 조재임(1996)이 번안한 것을 김현진
(2002)이 재요인분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DEQ는 
총 66 문항이며 의존성, 자기비판, 효능감의 세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의존성(22 문항)은 외로움, 
무력감, 타인과 친밀하고 의존하고 싶은 성향, 버
림받음에 대한 공포, 공격성 처리의 어려움을 측정
한다. 자기비판(22 문항)은 죄책감, 불만족, 기대에 
맞추지 못함, 변화에 대한 공포 등을 측정하는 문
항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효능감(22 문항)은 높
은 개인적 기준, 책임감, 독립성, 만족감 등을 측정

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취약한 성격특성으로 간주되는(Zuroff, Igreja, & 
Mongrain, 1990) 의존성과 자기비판만을 사용하였
다. 1점(전혀 아니다)부터 7점(완전히 그렇다)의 7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성이나 자
기비판이 높음을 뜻한다. 총점의 범위는 66-462점
이다. DEQ의 내적 합치도는 .97(의존성), .94(자
기비판), .92(효능감)였으며(Zuroff, Quinlan, & 
Blatt, 1990), 국내에서는 .87(의존성), .85(자기비
판), .75(효능감)이었다(김현진, 2002).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의존성), .89(자기비판)이었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벡 우울척도 2판(Beck 

Depression Inventory-Ⅱ; BDI-Ⅱ)을 사용하였다. 
BDI-Ⅱ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4th Edition)의 우울장애의 
증상을 고루 측정하는 척도로서 널리 사용된다. 
Beck 등(1996)이 제작한 것을 국내에서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성형모 등, 2008). 최근 2주간의 
기분을 잘 기술하는 정도를 각 문항에 0-3점의 4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전체 21 문항의 총점 
범위는 0-63점으로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다고 본
다. BDI-Ⅱ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이었다. 국
내에서 내적합치도는 정상군 .834, 임상군 .880으
로 보고된다(성형모 등, 2008). 본 연구에서 벡 우
울척도 2판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부정적 생애사건
부정적 생애사건은 대학생들이 겪는 일상적인 부

정적 생애사건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개정판 대학생
용 생활스트레스 척도(Life Stress Scale-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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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S-R)로 측정되었다(전겸구, 김교헌, 이준석, 
2000). 총 50 문항이며, 경제문제(7 문항), 이성관
계(6 문항), 교수와의 관계(6 문항), 가족관계(6 문
항), 장래문제(8 문항), 가치관문제(5 문항), 학업
문제(7 문항), 친구관계(5 문항)의 8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각 0
점(전혀)에서 3점(자주/매우)의 4점 척도로 평정한
다. 총점 범위는 0-300점으로 높을수록 부정적 생
애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함을 뜻한다. 본 연
구는 선행연구(전겸구, 김교헌, 이준석, 2000)를 참
고해 경험빈도와 중요도의 합산점수를 부정적 생애
사건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총점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보고되었으며(이은희, 2004),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2020년 10
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먼저 참가자들에게 연구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에 불안정애착이나 우울경험양식에 대한 응
답이 우울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
울, 불안정애착, 우울경험양식, 부정적 생애사건의 
순서로 자기보고 질문지를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 
제시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또, 연령, 성별, 학년, 
결혼 상태를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
였다. 응답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
명하는 해명문을 제시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를 사용해 측정변인의 기술통
계치 확인과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분석, 전체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Mplus를 사용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독립변수, 의존성과 자기비판을 매개변
수,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적 경로를 설정하
였다. 이때, 부정적 생애사건과 우울의 관계에 대
한 선행문헌(Burton, Stice, & Seeley, 2004)을 참
고하여 부정적 생애사건이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를 
추가해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고자 검증을 실시하였
으나 모든 변인에서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간 유의
한 상관이 보고되는 선행연구(e.g. 곽영희, 정현희, 
2014; Lee & Hankin, 2009)를 근거로 두 변인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존성과 
자기비판 사이에 상관이 유의함을 고려하여 두 
변인 간에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모형
이 자유도가 0인 포화모형이 되어(df=0)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개별 모수들의 간접효과 검증 위해 붓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붓스트래핑 사용 시
에는 재추출한 표본이 적어도 5,00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안(Hayes, 2013)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는 붓스트래핑 표본 수를 10,000개로 설정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왜도 범위는 -.30~1.68
이었고 첨도 범위는 –.57~3.10으로 정규성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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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77** -

3 의존성 .10 .01 -

4 자기비판 .54** .49** .39** -

5 우울 .53** .46** .18** .72** -

6 부정적 생애사건 .41** .38** .10 .56** .63** -

평균 33.5 18.79 101.57 85.73 13.15 73.28

표준편차 10.18 15.78 21.72 20.88 7.25 43
**p<.01.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200)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괄호 안은 비표준화 계수)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 모든 변수
의 공차가 .1보다 컸으며 VIF<10으로 공선성 문제
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울은 애착불안(r=.53, p<.01), 애착회피(r=.46, 
p<.01), 의존성(r=.18, p<.01), 자기비판(r=.72,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다음으로 애착불
안은 애착회피(r=.77, p<.01), 자기비판(r=.5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애착회
피는 자기비판(r=.49, p<.01)과도 유의한 정적 상
관이 있었으나 의존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의존성은 자기비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9, p<.01). 한편, 통제변
수인 부정적 생애사건은 우울(r=.63, p<.01), 애착
불안(r=.41, p<.01), 애착회피(r=.38, p<.01), 자기
비판(r=.56, p<.01)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의
존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우울을 비
롯한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이 유의함을 고려하여 
추후 분석에서 부정적 생애사건을 통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우울경험양식의 두 하위
요인인 의존성과 자기비판을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모형의 분석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
저, 애착불안은 자기비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β=.41, p<.001) 의존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애착불안이 우울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유
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애착회피는 자기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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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부트스트랩 추정치 95% 신뢰구간

추정치(β) 표준오차 하한 5% 상한 5%
애착불안 → 의존성 → 우울 -.01 .01 -.03 .01

애착불안 → 자기비판 → 우울 .20 .05 .12 .29
애착회피 → 의존성 → 우울 .01 .01 -.01 .03

애착회피 → 자기비판 → 우울 .09 .04 .01 .16
부트스트랩 표본은 10,000번 추출

표 2. 표준화된 간접효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β=.18, p<.05) 의존성에 대
한 경로와 우울에 대한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자기비판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49, p<.001). 그러나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
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붓스트래핑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
과, 애착불안이 자기비판을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β=0.20, 95% CI[0.115, 0.285])와 애착회피가 
자기비판을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β=0.09, 
95% CI[0.013, 0.159])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기비판이 높아지고, 높은 자기비판은 높은 우울
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우울 발병에 취약한 성인진입기 남녀
를 대상으로 지각된 아동기 애착이 우울경험양식을 
통해 우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검증하였
다. 이때 애착과 우울경험양식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애착의 

두 하위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우울경험양
식의 두 하위요인인 의존성과 자기비판을 거쳐 우
울을 예측하는 매개경로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우울경험양식의 두 하위
요인, 우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애착불안에서 자기비판을 거
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와 애착회피에서 자기비판
을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애
착불안의 직접경로와 애착회피의 직접경로는 둘 다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우
울의 관계가 자기비판에 의해 완전매개됨을 의미하
며,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특정 발달경로를 따르기 쉬운 것으로 
만듦으로써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의 제안(Besser & Priel, 2005)과 합치한다. 
성인애착을 측정한 연구(Cantazaro & Wei, 2010)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자기비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은 낭만적 관계에서의 성인애착만이 아니
라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아동기 애착이 
우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자기비판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성격특성인 자기
비판을 통해 특정한 대인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보
다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전략들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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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부터 형성되어 굳어짐으로써 우울 발달에 이르
는 과정이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비판의 형성은 먼저, 애착불안이 
내포하는 부정적 자기표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
지 않다는 인지적, 정서적 도식을 발달시키므로 스
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에서 버림받지 않고자 자율성을 희생한다(Holmes, 
2014). 따라서 어린 시절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형
성하면 스스로를 자주 비난하게 되고, 또한 친밀한 
타인의 지지와 애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기 때문에 우울에 취약해지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를 자기비판이 유의
하게 매개한 것은 애착회피가 내포하는 부정적 타
인표상의 핵심이 타인불신인 것과 관련된다. 애착
회피가 높은 경우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타인에 대
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부족한 모
습이나 결점을 보이면 중요한 타인이 그것을 받아
들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데,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회피애착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타인
의 불친절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관계 경험을 예
상하였고(조현재, 김정미, 2011) 대인관계 불신, 자
기비판,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Collins & Read, 1990). 뿐만 아니라 애착회피가 
높은 이들은 자기표상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안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의 진정한 긍정적 자기표상과는 
다른 방어적인 긍정적 자기표상을 지닌다고 간주
된다(Collins & Read, 1990). 따라서 자기강화 
능력과는 오히려 부적으로 연관되며 자신의 부정
적인 특성에 잘 접근하지 않아(Mikulincer, 
1998) 자기비판 및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Wei, 
Ma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그러므

로 부정적 타인표상을 형성하면 타인에 대해 부정
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거의 완벽한 자
율성을 통해 타인에 기대지 않기 위해 성취에 집착
하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 및 검열함으로써 우
울에 취약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설과 달리 불안정애착의 하위차원들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존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먼저,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의존성 간 경
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애착회피와 의존성 간 연관
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Dagnino, 
Pérez, Gómez, Gloger, & Krause, 2017)를 제
외하고 현재의 성인애착을 측정한 연구들(e.g. 
Cantazaro & Wei, 2010; Reis & Greyner, 
2002; Zuroff & Fitzpatrick, 1995)은 두 차원 모
두와 의존성이 유의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양육에 
대한 회고 변인들이 의존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Whiffen & Sasseville, 1991)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합치한다. 이는 아동기 불안정애
착에 대한 지각은 의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의존성과 관련된 관계적 맥락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관계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내적작동모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Fraley, Heffernan, Vicary, & Brumbaugh, 
2011)에 근거하면 관계적 맥락에 따라 불안정애착
과 의존성 간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또래 관계나 낭만적 관계에서
는 애착불안이 높지만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애착불
안이 낮을 수 있는데, 성인진입기에는 또래 관계나 
낭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므로 의존성을 
낮게 보고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
서는 애착을 회고적으로 측정하였기에 현재의 관계
적 맥락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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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과 우울 간 경로가 유

의하지 않았다. 의존성과 우울의 상관이 자기비판
과 우울의 상관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은 자기비판
과는 달리 의존성은 독자적으로 우울을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존성과 우울 간 경로가 
유의했던 연구(Cantazaro & Wei, 2010)에서는 의
존성과 자기비판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과 자기비판의 상관이 유의하며 
비교적 높았다. 이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가 자기
비판과 우울의 관계와 중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
우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검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우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비판이 높을 때는 지나친 재확신 추구, 
버림받는 것에 대한 걱정 등 높은 의존성으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과 그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및 부정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 따라서 우울 역시 높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비판이 높지 않을 때는 
의존성이 높아도 부적응적 행동을 할 필요성이 적
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의 정도가 약하거나 오히려 
적응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연결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의존성은 우울에 취약한 측면과 그렇
지 않은 측면을 지니며, 우울에 취약한 측면은 자
기비판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의존성
(sociotropy)이 우울의 기저 수준과는 연관되었으
나 불안을 통제한 우울의 증가를 전향적으로 예측
하지는 않았다는 종단연구 결과(Alford & Gerrity, 
1995)를 고려하면 의존성은 불안과의 공변량을 통
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비판은 보다 
우울 특정적인 매개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하여, 성인진입기의 개인들은 학위 취득, 취직, 

결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취를 통해 능력의 증
명을 요구받기 때문에(Arnett, 2005) 성취 실패로 
인한 자기비판을 빈번히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이전의 학교 환경과 
같이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했을 때 대인
관계에서 의존적인 특징은 오히려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 추구의 기능으로서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
(Cohen & Wills, 1985)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존성 평균이 선행연구
(Cantazaro & Wei, 2010)에 비해 높지 않은 점은 
정신병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의존성이 잘 포
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우울경험
질문지의 의존성 하위척도가 단일요인이 아니라 긍
정적, 관계지향적 측면인 연결성(connectedness)
과 역기능적 측면인 요구성(neediness)이라는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연구들(e.g. McBride, 
Zuroff, Bacchiochi, & Bagby, 2006; Whiffen, 
Aube, Thompson, & Campbell, 2000)의 제안에 
근거한다. 즉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의존성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의
존성의 요구성 요인이 차지하는 변량이 작음에 기
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적 위
험요인으로서 애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이 성격요인을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 관계를 직접 검증함으로써 Bowlby의 애
착 이론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지각된 아동기 애착의 각 차원을 자
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애착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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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행동을 이끄는 인지적, 정서적 도식의 역할
을 함을 강조함으로써 애착과 정신병리 간 연관성
에 대한 발달적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애착의 하위차원을 나누어 살
펴봄으로써 우울 발달의 가능한 경로들을 구체적으
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비록 우울과
의 관계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기비판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여 두 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성격요인과의 변별적인 관계로 설명
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진입기에 
취약할 수 있는 우울의 발병 기제와 그에 따른 개
입 전략을 시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판
의 매개효과가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이나 애
착회피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성취와 인정
에 집착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성격특성으로 이어지
기 쉬우며, 이러한 성격특성이 우울 발달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인지
치료에 대한 반응이 치료 전 측정한 자기비판 수준 
및 치료 동안 변화한 자기비판 수준의 정도와 연관
된다고 보고된 것(Rector, Bagby, Segal, Joffe, & 
Levitt, 2000)과 합치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는 성인진입기의 대학생 표본을 사용하여 결과를 
임상군에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벡 우울척도 2판으로 측정한 우울 점수의 평균은 
해당 척도의 심각도 절단점에서 경미한 우울로 분
류되는 14점보다 낮은 13.15점이었다. 또, 점수들
이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표본이 
우울장애의 준임상군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 

면접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선별하고, 다
양한 집단을 모두 포함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아동기 애착을 회고적으로 측정하고 자
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점 역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이다. 본 연구에서 회고적으로 측정한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는 참가자가 과거 기억을 재구성하
여 응답한, 아동기 애착에 대한 현재의 지각이라고 
볼 수 있다(Blatt & Homann, 1992). 이에 어린 
시절보다 현재인 성인진입기의 참가자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더하여 자기보고식 질
문지는 응답의 편향이나 왜곡에 취약하다는 단점
을 지닌다(Hebert, Clemow, Pbert, Ockene, & 
Ockene, 1995). 애착 행동에서 자동적 처리가 중
요한 역할을 하며(Mikulincer, Dolev, & Shaver, 
2004) 애착 지각에 대한 명시적 측정치보다 암묵
적인 측정치가 정신병리(e.g. Serra, Chatard, 
Tello, Harika-Germaneau, Noël, & Jaafari, 
2019) 및 심리치료 결과(e.g. A-Tjak, Morina, 
Boendermaker, Topper, & Emmelkamp, 2020; 
Gunlicks-Stoessel, Westervelt, Reigstad, 
Mufson, & Lee, 2019) 더 일관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와 같이 암묵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아동기 
애착에 대한 지각과 우울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검
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변인들 간 선후관계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
는 아동기부터 성인진입기까지 여러 시점에서 애착
을 측정하는 전향적 연구 설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대한 지각이 성인진입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 34, No. 1, March 2021 ⎸13

본 연구는 지각된 아동기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서 자기비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우울 발달 
경로에서 개입 표적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매개요인으로서 성격특
성인 우울경험양식의 역할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성인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보다 본 연구에서 검증
한 아동기 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예방적 개입
에 대한 시사점을 더욱 강화 및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불안정애착과 
관련된 특징을 보이는 아동은 우울에 취약한 위험
군으로 조기 선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비판
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
인기 우울 발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불안정애착이 우울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내면화된 애착
을 성인진입기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매개요인인 자기비판에 초점을 맞춘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자기비판을 표
적으로 하는 연민중심치료(compassion-focused 
therapy; CFT)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
(Gilbert & Bailey, 2014; Kelly, Zuroff, & 
Shapira, 2009)는 불안정애착보다 가변적인 취약
성인 자기비판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연민중심치료는 다중 모듈 개입법으로
서 다른 개입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Leaviss & 
Uttley, 2015).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존의 우울치료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하여, 불안정애착이 수반하는 
인지적, 정서적 도식에 따라 치료 목표와 기법을 
달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애착불안의 
부정적 자기표상에 대해서는 자기연민을 증진시키
는 데 초점을 두고, 애착회피의 부정적 타인표상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훈련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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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insecure attach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risk factor for depression, its 
mechanisms predicting dep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have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the dimensions of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i.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ffected depression levels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role of depressive experience style as a mediator. A total of 200 participants (74 men, 126 women)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depression. The results of a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positively predicted depression and that these associations were fully mediated 
by the self-criticism factor of depressive experience style. Conversely, the dependency factor of 
depressive experience style did not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depressio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mechanisms by which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through 
the depressive experience style. Our findings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that may assist in providing 
promising targets for preventive interventions and treatments for depression.

Keywords :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depressive experience style, dependence, self- 
criticism, depression


